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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 2013. 1. 1[화)

배포일 2013. 1. 1(화) 홍보담당       기획처 홍보팀(880-5054)

담당부서 사범대학 문의
김종욱 사범대 학장

남익현 기획처장

□ 2010년 12월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률이 국

회를 통과할 때만해도 누구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주요 교육연구시설인 4개의

서울사대부설학교(종로구 연건동 소재의 사대부초·사대부여중, 성북구 종암동 소재

의 사대부중·사대부고)가 법적으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분리된 채 국립학

교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.

□ 그러나 법인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대학교가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무

상양도대상인 교육연구시설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, 현행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서

울사대 부설학교는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무상

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, 이로 인해 부설학교의 운영이 위협받는 것은

물론이고 존폐마저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.

□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오연천 총장을

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김종욱 학장 등 사대 구성원 및 부설학교 관계자들이 상호

협력하면서 관련 법인화법 개정에 착수하여 부설학교 관련법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

여 다시금 부설학교를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였으며, 2013년 1월 1

일(화) 법인화법 일부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. 법

제 목: 서울대 사대부설 4개 학교, 서울대학교의 품 안으로 돌아오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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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의 명칭은 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’으로

부설학교 소재의 지역구인 성북구의 신계륜 의원(대표발의), 종로구의 정세균 의원

등을 포함하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.

□ 이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이후 난제로 남아 있었던 현안 문제

의 하나를 해결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와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새로운 학교 발전의

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.


